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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

로 하여금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음.

서울시 동물보호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세대

수는 852,304세대이고, 반려동물의 수는 1,120,930마리(개는

766,933마리, 고양이 225,013마리, 기타 128,984마리)로 나타났고

, 서울연구원의 “2020 서울시 동물장묘 정책방안”에 따르면 해마다

134,240마리의 반려동물이 죽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 관내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함.

이에 조례에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

고, 자치구 등에 관련 시설의 설치를 시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를 마련해 청결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하고 장묘시

설 부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반려동물장묘시설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나. 제2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에 대하여 반려동물장묘시설

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지방자치법






